
활동지 구성 임연재 그림책작가

일상에서 얻은 소중한 순간을 이야기로 만드는 임연재 작가의 그림책. 주인공 토끼와 고양이가 

상처 난 몸과 마음을 ‘돌돌돌’ 감싸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이야기이다. 일상에서 넘어지고 

다시 일어나면서 매일 성장하는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이다. 자신의 아픔을 타인과 나누며 한층 

더 성숙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자연

스럽게 배울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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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에 이름이나 아팠던 곳을 적고 색칠해 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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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『돌돌돌』 임연재, 창비


